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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문화교류 확대 따라 

기성세대와 달리 서로 호감 

역사 등 갈등에는 다른 양상 

열린 자세로 관계 개선 필요 

 

MZ 세대가 화두다. MZ 세대는 1980 년대 초반부터 2000 년대 초반에 태어난 현재의 

2030 세대로 전체 인구의 26.9%(약 1396 만명, 2021 년 기준)에 달하며, 2021 년 8 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서울 인구의 3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지는 비중만큼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유통업계에서는 MZ 세대의 소비 경향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정치권에서도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MZ 세대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외교와 국제관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전쟁과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 한국이 일정 수준 발전된 이후의 삶을 향유해 온 이들이 자국에 대해 

갖는 인식과 세계관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이 갖는 생각이 국가 간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한·일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식민시대를 경험하고 일본의 경제성장을 목도했던 한국의 

기성세대가 일본을 위협적이고 두렵게 느끼면서 동시에 동경과 배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일본의 경제적 침체와 대비되는 한국의 경제 발전, 세계적 수준의 IT, 전자제품 분야를 

선도하고, K 팝 등 한국문화의 세계적 돌풍을 보며 성장한 이들은 선진국 일본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기성세대만큼의 동경 혹은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여행, 문화, 음식 등으로 일본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점도 기성세대와 다른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에서도 다르지 않다.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기성세대들은 한국을 여전히 

일본에 비해 뒤떨어진 국가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 대한 역사적 

미안함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 일본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도왔다는 자부심도 있다. 

반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받아들이며 성장하였다. 이들이 

접한 한국은 삼성, 현대, 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나라이다. 

 

이처럼 미래세대의 주역인 MZ 세대의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후 한·일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역사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로의 문화, 관광, 음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긍정적이던 이들도 역사문제 등 갈등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른 세대 못지않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관심이 없거나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문화는 문화, 갈등은 갈등’이라는 인식의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0 여년간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우호와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더 많았다. 코로나 19 로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축소되고, 미디어의 자국 중심적인 

편파 보도를 주로 접하게 된 것에 따른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10 년, 20 년이 지나 이들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갈등 

현안이 해결되고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문화에 대한 호감은 문화, 

그리고 콘텐츠의 힘인 것이지 국가의 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 긍정적인 인식은 한·일관계의 중요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화교류로 인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에 대해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서로에 대한 이해로 어떻게 



 

 

연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MZ 세대가 한·일관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들의 편견 없는 열린 자세를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본 글은 1 월 6 일자 세계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